
 

2025 빈땅캠프 <빈땅 리부트, 함께 쓰다> 정리 

 

1.​ 빈땅캠프 개요 
1.1.​ 일정 : 2025년 6월 6~8일.  

1.2.​ 장소 : 진안 문화공간 담쟁이 

1.3.​ 참가자 : 참가 19명, 동물 3 (레이, 솜, 하양) 

웅기 살구 지음 양군 지각생 시금치 우마 멍구 비루 신산 

민혁 도울 봄봄 룽타 반달 마시멜로 연두 소나무 염  

1.4.​ 프로그램 :  

1.4.1.​ 여는모임 

1.4.2.​ 담쟁이 소개 (반달) 

1.4.3.​ 나무 옷걸이 만들기 워크샵 (소나무) 

1.4.4.​ 빈땅총회 

1.4.5.​ 봉곡마을 안내와 산책 (이재철 마을만들기위원장) 

1.4.6.​ 물놀이 (칠연계곡) 

1.4.7.​ 불놀이 (무주 안성 두문마을) 

1.4.8.​ 책+사람 이야기 

1.4.9.​ 닫는모임  

 

1.5.​ 준비팀 

1.5.1.​ 진안 담쟁이 : 반달, 소나무 

1.5.2.​ 준비팀 : 반달, 양군, 연두, 온, 어린, 마시멜로, 지음  

1.6.​ 관련 문서 

1.6.1.​  2025 빈땅조합 총회 자료집

1.6.2.​  2025 빈땅캠프 준비회의

1.6.3.​  2025 빈땅캠프 준비

1.6.4.​  2025 빈땅캠프 정리

1.6.5.​ 후기 :  

 

2.​ 정산 

2.1.​ 수입-지출 (정산중… 가안) 

분류 구분 담당자 금액 비고 예산 

지출 대관료 담쟁이 -160,000 16명, 2박  

지출 식비 지음 -259,000 고기, 맥주 등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Ke1VeeLpq0XMv0jn5RA8UhKeVDnEas53R0dxBEPfcs/edit?tab=t.0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sE8vmLOJsPJB--0OckpDLS2qX8oflPAJeGNLDEPL2U/edit?tab=t.rxunb9vyipu9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wGoWIHwZwniHaT3R7gxqNDp9nIUCp_ijKzWffV0Qtyo/edit?usp=drive_web&ouid=106835780332294444858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42mWMMC9mCSVyv47BPeTtdMYYU8Lo2exwYxbT07YuM/edit?tab=t.0


 
지출 식비 지음 -49,490 술, 안주 등  

지출 대여료 빈땅 -40,000 물놀이 평상 대여비  

지출 차량이용 지음 -10,000 캠프중 차량이용  

지출 차량이용 웅기 -10,000 캠프중 차량이용  

지출 차량이용 양군 -10,000 캠프중 차량이용  

지출      

지출      

수입 선물사용 지음 200,000 선물  

수입 회비 14 명 308,000 22,000  

수입 회비 1 11,000   

수입      

기타 6일 점심 지음 -49,000 6일 점심 빈빵  

기타 6일 점심 빈빵 지음 49,000 7명*70,000  

기타 8일 점심 지음 -220,000 8일 점심 빈빵  

기타 8일 점심 빈빵 지음 220,000 11명*20,000  

      

선물   200,000 선물금액추산  

선물 
안주 선물 
20만빈 

익명의 
조합원 200,000   

선물 목공 워크숍 소나무    

선물 위스키 우마    

선물 칡주, 인삼주 키키    

선물 생선구이 비루    

선물 수박 우마    

선물 아이스크림 짱돌    

      

      

      

 

 

3.​ 빈땅총회  

3.1.​ 총회 요약 

●​ 총회 자료집 :  2025 빈땅조합 총회 자료집

●​ 활동공유, 재정공유, 감사안 : 원안대로 승인 

●​ 차기 임원 (연임) 

○​ 이사  

■​ 홍성빈땅 : 지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Ke1VeeLpq0XMv0jn5RA8UhKeVDnEas53R0dxBEPfcs/edit?tab=t.0


 
■​ 홍성지역 : 장은경, 이동근,  

■​ 외부지역 : 온, 감로수, 지니, 어린  

○​ 감사 : 몽애  

●​ 활동계획안 

○​ 서울 빈땅 확장 계획 

■​ 현재 빈땅조합 공유지 예비자금 471평. 다음 빈땅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 홍성빈땅은 당장 확장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지역에는 여유공간이 없지 않다.  

■​ 서울 사람들을 위한 보조공간 + 지역 사람들을 위한 숙박공간 + 에어비앤비?와 

같은 용도로 작은 공간을 2억 정도를 사용해서 구해보면 어떨까?  

■​ 조합원들이 사용하는 공간과 에어비앤비를 같이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 관리하는 사람의 품을 고려한 재정계획이 필요하다.  

■​ 공동물품창고 같은 기능을 하는 공간이 있다면 공동체IT사협 등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 차기 캠프 계획 

■​ 2026년 6월 6일(토)~7일(일) : 대체공휴일 여부에 따라 2박3일 가능여부 

■​ 장소 미정 

○​ 올해 여름 또는 가을 투어? 

■​ 일농 고향 포항 송라면 구옥에서 진행? 텐텐절? 여름?  

■​ 포항 빈땅? 진안 삼락리 빈땅? 

●​ 총회 이후 캠프에서의 논의 

○​ 시금치의 인테리어사업과 포항집 고치기?  

○​ 진안 문화공간 담쟁이의 땅 1평 매입?  

○​ 담쟁이에서 돈을 모아 담쟁이 옆 밭(800평, 10만원선?)을 매입할 계획 있음. 

빈땅조합에서도 일부 참가하는 안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함.  

 

4.​ 사람+책 
●​ 웅기 

●​ 살구 

○​  

●​ 지음 

○​ <21세기를 살아가는 반자본주의자를 위한 안내서> 

●​ 양군 

●​ 지각생 

●​ 시금치 

●​ 우마 

○​ <산골에서 혁명을> 

 



 
○​ <기분이 없는 기분> 

●​ 멍구 

●​ 비루 

●​ 신산 

●​ 도울 

○​ <오렌지주를 증류하는 사람들> 

○​ <투계> 

●​ 봄봄 

●​ 반달 

●​ 마시멜로 

●​ 연두 

●​ 소나무 

●​ 염 

○​ <대혼란의 세상, 희망을 찾아서> 
 

5.​ 그밖의 이야기 
●​ 봉곡마을 자료 

○​ 봉곡마을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  봉곡멋쟁이

●​ 다음번에는 천반산(정여립 유적지)에 가보자. 
 

6.​ 빈땅캠프 평가/후기 
●​ 웅기 

●​ 살구 

●​ 지음 

●​ 양군 

●​ 지각생 

●​ 시금치 

●​ 우마 

○​ `마을만들기 최우수마을 사례 투어 느낌. 

○​ 빈땅과 마을에 대한 고민. 오랜만에 친구들을 보니 좋았다. 

●​ 멍구 

●​ 비루 

●​ 신산 

●​ 민혁 

●​ 도울 

●​ 봄봄 

●​ 룽타 

●​ 반달 

 

https://www.youtube.com/watch?v=woiySBteWjM


 
●​ 마시멜로 

●​ 연두 

○​ 무사귀가 후 골아떨어졌었네요. 오늘 아침 출근해서 간신히 정신 챙긴 후 곱씹는 지난 

2박 3일이 무척이나 달콤합니다.  

처음 참가하는 빈땅캠프고 뭔가 

정보의 부족+나혼자 한 오해ㅋㅋㅋㅋ로 빈땅캠프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진 못했지만 

걍.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웃고 먹고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꼭 

가야겠다 생각했어요. 무리한 일정 사이에서 고민도 많았지만 정말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당.  

 

반짝거리던 진안의 초록들, 어린이와 강아지와 웃음소리가 뛰어다니던 담쟁이 마당, 

시원하고 편안했던 실내공간, 모두를 감동시킨 마을산책, 슬픔 끝 행복시작 물놀이, 

제발 우리동네도 하나 생겼으면 싶었던 짚라인, 돈 주고도 못 볼 아름다운 낙화놀이, 

밤마다 나눈 술잔들과 노래와 이야기들, 의외로(!) 깊이있던 책나눔 주제나눔, 어딘지 

찡한 선물&소감 나누기와 뒷정리, 시간에 쫓겨 갔지만 너무 맛있었던 송어회, 

남은자들의 끝나지 않던 다음 일정 논의 (“거기서 만나 그럼” 무한반복 ㅋㅋㅋㅋㅋㅋ) 

 

지난 2박 3일의 여유와 웃음과 고마움 같은 게, 서로 감동하고 격려하고 웃어주며 보낸 

시간이, 제가 사람들과 어울려 살며 나누고 싶었던 생활같다 생각했어요. 함께 산다는 

게 늘 이렇게 웃기만 할 수는 없다는 걸 잘 알지만, 이런 시간을 두툼하게 깔아두고 그 

위에 함께 할 일들과 고민들이 또 잘 쌓여가길.  

 

즐거운 빈땅캠프였습니당! 🥰 

또 만나요 다들! 

●​ 소나무 

●​ 염  

살구도 말했는데 예전 평화캠프 하던 때가 떠올랐어요. 물론 지금은 노는 것이 많았지만요. 

그리고 논밭과 숲과 어우러진 담쟁이 공간이 주는 편안함과 넉넉함이 예상하지 못했던 

여유로움을 주었어요. 오랜 꿈의 하나였던 공간을 마치 실물로 본 것만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이런 공간이 있어줘서 무척 좋았습니다.  

 

 

7.​ 다음 빈땅캠프를 위한 제안, 아이디어 
7.1.​  

 

8.​ 사진 
8.1.​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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